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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운때 기도하며 저희의 것을 허물고 무너뜨릴

때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어린아이가 어렸을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커서는 버리지 않느냐

다른 것에 관심있고 

다른 것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냐

마음과 정신의 그릇이 달라져서지

너희도 인류의 문화라는 그릇이 

너무도 어리고 어리구나

(예를 들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에는 진실로 미약한 장난감 같은 것이겠죠?)

사람들의 정의 속에 나는 없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를 찾아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 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

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봐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아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해야만 알 수 있다

너희 뇌를 세척하여라

삶을 통해 배워온 인류의 축척

값진 문명의 재산이 너희의 재난이 되고 있다

그것에 부요한자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바람에 훅 한방에 날라갈 것들이다

뿌리가 없는 재와 같은 것 

한방에 날라갈 것 들이다

(오직 주님만 붙들며 

주님의 가치로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저울에 나를 맞기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에 나를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잔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나를 사모하라

나의 전을 사모하라

천국의 것을 사모하라

오직 천국의 것으로 덧입으라 

그것으로 교육될때 

그것으로 새로워질때 

진정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

나로 덧입고 

나로 깨워라 

오직 나로 하여라 


